
‘인권’ 하면 처음부터 복잡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데 인권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인권은 한마디로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이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또는 상처를 주는 것,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사생활의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것, 이런 모

든 것이 인권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권, 참정권, 

장애인 권리, 환경권 등 각 분야의 인권 운동가 이야기를 통해 인권을 설명한다.

인간답게 평등하게 
그래서 인권

김찬곤 글 | 김주경 그림 | 152쪽

 4학년 1학기 사회  3.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4학년 2학기 사회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6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4학년 도덕  8.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5학년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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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인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자.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했던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자. 

 이슬람 사회의 여성 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조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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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

국가와 정부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을 써

야 한다. 또 ‘헌법과 법률’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헌법과 

법률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잡아 가

면서 하나하나 보태고 다듬어져 오늘날의 헌법과 법률이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인권 

운동가’들이다. 세계 인권 운동가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

놓기도 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법도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원했

던 것은 다름 아닌 ‘상식’이었다. 이 세상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꾸고 싶었던 것이다. 우

리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처음부터 상식이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될 것이다. 



( 독전 활동 )

다음 사례를 들려주고,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발표해 보자. 

2011년 11월 가나・스리랑카・미국・독일인 네 사람과 김해성 목사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크레파

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크레파스 색상 이름 ‘살색’이 ‘피부색을 차별한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

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크레파스 색상 이름 ‘살색’이 살구빛을 띠는 ‘황인종’만 뜻하는 것이

라면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다 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색상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2003년 11월 ‘살색’을 ‘연주황’으로 고친다. 그러자 이번에는, 초등학생 다섯 

명과 중학생 한 명이 너무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을 쓰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주황’ 대신 ‘살구색’으로 크레파스 색상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다.

 위의 이야기를 읽고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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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

정부 관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알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인권이와 차별이의 별별이야기(http://blog.naver.com/

nhrck)’ 를 방문하여 둘러본다.

 유튜브에서 ‘국가인권위 단편 영화’로 검색하여 단편 영화를 골라 아이들과 같이 보자. 박재동

이 찍은 애니메이션 〈사람이 되어라〉 같은 영화도 좋겠다.

51




